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types of vegetation in warm temperate-climate zones, vegetation was investigated 
in several island areas in Jeollanam-do (Jindo, Wando, Gangjin, Goheung, and Yeosu). The evalu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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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도서지역의 난온  식생유형화  훼손등 1a

박석곤2․성찬용3․강 미4*

The Types of Warm Temperate Forest and the Degraded Levels in the Island Area of the West 

and South Coast1a

Seok-Gon Park2, Chan-Yong Sung3, Hyun-Mi Kang4*

요 약

전남 서남해(진도·완도·강진·고흥·여수)의 여러 도서지역을 조사하여 식생을 유형화했고, 난온  상록활엽수림의 우점

도·출현종수를 기준으로 난온 림의 훼손등급 평가기준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훼손등급별 복원유형과 복원기법을 제시하

여, 도서지역의 난온 림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다. 307개의 식생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TWINSPAN기법으

로 식생유형화를 시도했는데 8개 식물군락으로 구분됐고, 각 군락별 상록활엽수종의 출현 특성을 파악했다. 군락Ⅰ은 

해발 86.6m의 사면하부에 위치했고 참식나무와 구실잣밤나무가 우점했다. 군락Ⅱ․Ⅲ은 해발 10.5∼22.5m 이하의 

저지  해안가에 출현하는 군락으로서 후박나무·생달나무·참식나무·구실잣밤나무가 우점했다. 군락 Ⅳ·Ⅴ는 해발 71.9∼
153.4m 사이의 사면 하부·중부에 분포한 군락으로서 구실잣밤나무가 우점하는 군락이었다. 군락Ⅵ는 해발 166.9m의 

사면 하부·중부에 위치하며 교목층과 아교목층에 참식나무가 우점했고, 마지막 군락 Ⅶ ․Ⅷ은 해발 187.8∼246.2m의 

사면중부에 붉가시나무·참가시나무가 출현했다. 정리하면, 후박나무·생달나무·참식나무 등이 우점한 상록활엽수림은 

주로 해안가 저지 에 출현했고, 구실잣밤나무군락은 이 군락보다 더 높은 내륙지역에 분포했다. 이 두 군락보다 더 

높은 곳의 내륙 고지 에는 붉가시나무·참가시나무 등의 가시나무류 군락이 나타났다. 상록활엽수의 교목층 상 우점치와 

교목성 상록활엽수 종수에 따라 훼손등급을 0∼Ⅴ로 구분했다. 그 훼손등급에 따라 복원유형(보존형, 유도형, 갱신형, 
조성형)과 복원기법을 제안했다.

주요어: 참식나무, 복원유형, 종자산포, TWINSPAN, 난온대림 식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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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graded level of warm temperate forests were proposed based on the importance percentage (IP) in canopy 
layer of the evergreen broad-leaf forests and the number of arboreal evergreen broad-leaf species. Through these 
measurements, the restoration types and techniques for each degraded level were estimated, and it is intended 
to be used in establishing restoration plans for the southwest coast island area. The vegetation was analyzed 
using the two-way indicator species analysis (TWINSPAN) method using survey data of 307 plots. As a result, 
it was divided into 8 communities, and the appearance characteristics of evergreen broad-leaf species were 
identified in each community. Community I was located on the lower slope at an altitude of 86.6 m, and 
Neolitsea sericea and Castanopsis sieboldii were dominant. Communities II and III were the vegetation types 
that appear on the coast below an altitude of 10.5 to 22.5 m, and Machilus thunbergii, Cinnamomum japonicum, 
N. sericea, and C. sieboldii were dominant. Communities IV and V were vegetation types that appeared in the 
lower and middle slops between the altitudes of 71.9 to 153.4m, and C. sieboldii was dominant. In community 
VI, the N. sericea was dominant in the lower and middle slops at an altitude of 166.9 m. The last communities 
VII and VIII were the vegetation types that appeared on the middle slop at an altitude of 187.8 to 246.2 m. Also, 
Quercus acuta and Q. salicina were present. In summary, the evergreen broad-leaf forests dominated by M. 
thunbergii, C. japonicum, and N. sericea appeared mainly in the coastal areas of the lowlands. The community 
of C. sieboldii was distributed higher inland than this community. The communities that appeared mainly in the 
inland highlands at levels above these two communities were Q. acuta and Q. salicina. The degraded level was 
classified as 0 to V, according to the IP of arboreal evergreen broad-leaf species and the number of arboreal 
evergreen broad-leaf species. According to the degraded level, the restoration types (preservation, induction, 
improvement, creation) and the restoration techniques were determined.

KEY WORDS: Neolitsea sericea, RESTORATION TYPE, SEED DISPERSAL, TWINSPAN, VEGETATION 
TYPES OF WARM TEMPERATE FOREST

서 론

전라남도 서남해안 도서지역은 난온  기후 에 속하여 

상록활엽수림이 잠재자연식생이다(Oh and Kim, 1996; 
Choi, 2013; Park et al., 2018). 과거 연료 채취, 도벌 등의 

인위적인 교란으로 인해 부분의 난온  상록활엽수림을 

사라졌고 일부 지역에 당숲, 당산, 방풍림 등의 파편화된 

상태로 협소하게 남아있다(Oh and Kim, 1996). 훼손된 이

곳에는 도서지역의 조풍 등의 열악한 환경에 적응력이 큰 

곰솔림과 낙엽활엽수림 등의 퇴행천이된 식생이 폭넓게 우

점해 있다(e.g. Oh and Choi, 1993; Oh and Kim, 1996; 
Park et al., 2018). 과거보다 인위적인 교란이 드물어지는 

동시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상록활엽수림의 생육환경 급

변과 북방한계 상승이 예상된다(Park et. al., 2010; Yun et 
al., 2011). 그러나 서남해안 도서지역의 상록활엽수림은 지

리적으로 격리되고 파편화되어 종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Oh and Kim, 1996). 따라서 도서지역의 산림은 지금이 

적극적인 산림복원사업을 통한 종 투입과 숲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산림복원을 위한 제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Sung et al., 2021). 
한편, 2019년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하여,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특히 전라남도는 산림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서
남해안 섬숲생태복원사업’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64개
소에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15개 시군과 함께 조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전라남도 보도자료, https://www.jeonnam. 
go.kr/). 2020년에는 전라남도 신안을 중심으로 영광, 함평 

등에서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됐다. 산림자원법 제42조 5∼
7(산림복원 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

가, 사업계획·시행 등)에 따르면 산림복원 상지의 실태조

사를 통해 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시행한 후 산림복원사

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법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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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까지 전라남도 도서지역에서 난온  상록활엽

수림 복원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다도해해상국립공

원에서 난온 림 훼손등급 평가 및 복원계획 수립(Park and 
Oh, 2002), 복원사업(Oh and Choi, 2007)이 추진됐을 뿐이

다. 전남 시군 지자체의 상록활엽수 조림 사례 부분은 동

백나무와 후박나무 등의 특용수 조림사업이며, 이 사례에도 

기존 관행의 조림 방식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실패한 곳이 

많았다(Song et al., 2016). 전라남도의 섬숲생태복원사업

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도서지역의 복원사업에 한 관련 

담당자의 이해력 부족과 현장실무 매뉴얼 부재 등으로 복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섬숲복원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

해선 도서지역에 분포하는 잔존한 상록활엽수림, 퇴행천이

된 곰솔림·낙엽활엽수림 등의 식물군집구조 및 입지환경별 

군락 특징, 난온 림 분포패턴, 출현종의 특징 등의 이해력

을 높이고, 이를 통한 난온 림 훼손등급별 복원방법을 모

색해야 한다(Oh and Choi, 1993; Park and Oh, 2002; Oh 
and Park,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도를 기초자료

로 남아있는 상록활엽수림이나 퇴행천이된 식생 등을 중심

으로 전남(진도·완도·강진·고흥·여수)의 여러 도서지역을 

조사하여 식생을 유형화하고, 난온 림의 식생유형별 입지

환경과 상록활엽수림의 우점도·출현종수를 통해 합리적인 

훼손등급 평가기준을 제안했다. 이를 향후 서남해안 도서지

역의 난온 림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및 조사지 개황

서남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임상도와 기존 문

헌(현존식생도) 등을 토 로 파편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

록활엽수림 지역을 연구 상지로 골랐다. 이곳을 현지 조사

상지로 하여 난온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거나 극상단

계로 알려진 곳(천연기념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

원 등)과 이곳의 외곽 경계부 그리고 곰솔 등이 우점하여 

퇴행천이된 식생 중 하층에 난온  수종이 출현하는 곳(이
하, 퇴행식생; Oh and Choi, 1993; Oh and Kim, 1996; Oh 
and Choi, 1993; Park et al., 2018) 3가지로 구분해 식생조

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록활엽수림, 외곽 경계부, 퇴행

식생 사이의 식생구조 특성과 하층의 상록활엽수종 유입 

정도 등을 알아보고자 했다. 또 난온  상록활엽수종 분포

는 최한월평균기온이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Park et 
al., 2018) 해발고도를 고려하여 식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한 곳은 진도군 여귀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 )·하조

도(국립공원)·쌍계사(천연기념물), 완도군 주도(천연기념

물, 국립공원)·맹선리·미라리·예송리(천연기념물, 국립공

원)·조약도·생일도, 고흥군 외나로도 봉래산(국립공원)과 

봉래면(천연기념물), 강진군 까막섬(천연기념물), 여수시 

금오도·거문도(국립공원) 등 15개 지역에서 307지점을 조

사했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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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p of the surveyed sites in the west and south coast isl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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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귀산은 해발 55m의 저지 에서 사면부를 따라 

해발 328m까지 주로 붉가시나무·참가시나무·참식나무 등

이 우점한 상록활엽수림과 곰솔·졸참나무 등이 상관에 우점

했다(Table 1). 또 해발 170∼250m 일 에 산림청이 지정

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상록활엽수림이 비교적 넓게 

남아있었다. 진도 하조도(면적 10.89㎢)는 부분 곰솔이 

우점하는 가운데 해안가 저지 와 사면 중부·상부, 능선부

에 일부 구실잣밤나무 등이 우점한 상록활엽수림이 나타났

다. 진도 쌍계사(천연기념물 107호)의 상록활엽수림은 내륙

에 해발고도가 상 적으로 높은 곳(해발 120∼365m)에 있

으며, 주로 구실잣밤나무·붉가시나무·참가시나무군락(천연

기념물 지역)과 그 외곽에 졸참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림이 

우점했다.
완도는 상록활엽수림이 넓게 남아있는 곳으로 주도(28

호)·맹선리(340호) ․미라리(339호) ․예송리(40호)는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곳(해발 7∼35m)이다. 이곳은 해안가에 구

실잣밤나무·후박나무·참식나무·육박나무 등의 난온  표

적인 상록활엽수종이 우점해 있었다. 완도 조약도와 생일도

는 주로 곰솔이나 낙엽성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가운데 참가

시나무·구실잣밤나무· 참식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이 파편

화된 상태로 분포했다.
고흥군의 거금도는 해안가 저지 (해발 30m, 거금도생

태공원)부터 적 봉으로 상록활엽수종이 출현하는 해발 

293m까지를 조사했다. 이곳은 부분의 식생이 곰솔과 낙

엽성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가운데 협소하게 참식나무군락

이 출현했다. 외나로도 봉래산(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해

안가 저지 부터 정상부로 이동하면서 조사했는데 부분 

곰솔과 낙엽활엽수림이 넓게 우점했고, 일부 지역에 구실잣

밤나무림이 비교적 넓게 분포했다. 일부 지역에 편백과 삼

나무 조림지가 분포했는데 하층식생에 상록활엽수종 출현 

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했다. 고흥 봉래면의 천연기념물 

362호는 해안가(해발 29~36m)에 있는 구실잣밤나무군락

이었다. 강진군 까막섬(해발 2~11m)은 면적이 14,479㎡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172호)로 지정되었고 후박나무순림

이었다.
여수시는 상록활엽수림이 희귀한 편인데 그중 일부 상록

활엽수림이 남아있는 금오도를 조사했다. 이곳도 저지 에

는 곰솔, 사면부는 낙엽성 참나무류와 낙엽활엽수림이 우점

하는 가운데 일부 사면부에 구실잣밤나무군락이 출현했다. 
거문도(국립공원)는 조사지 중에 위도상 가장 낮은 곳에 있

었고 내륙(고흥 도화면에서 직선거리 약 42㎞)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다. 이곳은 부분 곰솔이 우점하는 가운데 구

실잣밤나무·참식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이 남아있었고, 특
이하게 경목 박달목서가 출현했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1) 식생 및 환경요인 조사

조사지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현지에서 임상 내에 방형

구(크기 10m×10m)를 줄자로 설치하여, 수관 층위를 나눠

서 식생조사를 실시했다. 하늘과 맞닿은 상층 수관을 이루

는 수목을 교목층으로 했고 수고 2m 이하의 수목을 관목층

으로, 나머지 교목층과 관목층 사이를 아교목층으로 구분했

다. 방형구 내 교목층·아교목층의 수목은 흉고직경을 측정

했고, 관목층은 크기 5m×5m의 소방형구 1개소를 다시 설

치하여, 수목의 수관폭(장변×단변)을 조사하였다. 각 조사

지의 환경요인은 해발고, 사면방위, 경사도, 식피율, 종수 

등을 조사했다(Park and Kang, 2016).

Table 1. General description of the physical and vegetation of surveyed sites in the west and south coast island area
Administrative district Jindo-gun Wando-gun
The survey sites Yeogwisan Hajodo Ssanggyesa Joyakdo Saengildo Judo Maengseon-ri
Plot number S1~28 S29~44 S45∼74 S75~89 S90~106 S107~136 S137~151
Altitude(m) 55~328 23~231 120~365 25~147 27~319 20~35 8~12
Aspect( °) 187 115 198 123 161 190 103
Slope( °) 7~30 10~32 0~31 2~35 2~38 15~22 10~50

Topography Meddle slope, 
lower slope

 Meddle 
slope, lower 
slope, coast

Lower slop
Meddle slope, 
lower slope,

coast 

Meddle slope, lower 
slope, valley, coast Coast Coast

Major plant communities† Ns, Pt, Qa, Qs, 
Qsa Cs, Pt Cs, Qa, Qs, 

Qsa Cj, Pt, Qsa, Qv Cs, Mt, Ns, Pt Cs, Al, Cs, Mt

Number of species 5~30 7~29 6~24 6~19 8~31 10~21 6~13

Canopy
Height(m) 12~30 10~25 9~18 18~29 10~28 8~14 5~22
Mean DBH(㎝) 21.14

(11.26~31.03)
21.86

(12.60~31.11)
29.3

(15.1~43.5)
31.01

(15.57~46.44)
28.48

(15.24~41.73)
53.0

(20.7~85.3)
83.2

(35.1~131.2)
Cover(%) 10~80 10~80 40~80 30~90 30~85 60~80 70~90

Understory
Height(m) 5~18 8~15 5~8 8~50 2.5~10 4~8 3~9
Mean DBH(㎝) 8.69

(1.48~15.91)
7.64

(1.21~14.07)
5.64

4.1~10.1
9.91

(3.12~16.70)
7.95

(2.47~13.44)
9.6

(4.7~14.5)
10.1

(6.2~14.0)
Cover(%) 30~80 40~90 10~40 20~80 10~60 15~30 15~40

Shrub Height(m) 0.5~2 0.5~2 0.8~1.5 0.5~1.9 0.2~1.9 1.2~1.8 0.5~1.5
Cover(%) 10~70 10~60 5~10 10~80 5~60 5~30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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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군집구조 및 식생유형 분석

식생조사 자료에서 출현수종의 상 적 우세 정도를 비교

하기 위해 Curtis and McIntosh(1951)의 중요치(Importance 
Value; IV)를 통합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상 우점치(Brower 
and Zar, 1977)를 층위별로 분석하였다. 상 우점치(Importace 
Percentage; IP)는 (상 밀도+상 피도)/2로 계산했고, 개체

들의 크기를 고려하여 수관층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교목

층 IP×3+아교목층 IP×2+관목층 IP×1)/6으로 평균상 우점

치(Mean Importance Percentage; MIP)를 구했다(Park, 1985).
수많은 다변량 식생조사 데이터를 비슷한 그룹으로 정리해 

분류하기 위해 평균상 우점치 분석 자료를 토 로 TWINSPAN
기법에 의한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Hill, 1979)
을 실시했다. 307개의 식생조사 데이터를 몇 개의 식물군락

으로 그룹화하여 식생 유형화를 시도했다. TWINSPAN기

법으로 그룹화된 식생조사 데이터를 통합하여 상 우점치

와 흉고직경급 분석을 통해 식생구조와 임분 동태를 파악했

다(Harcombe and Marks, 1978). 흉고직경급 분석에서 산

림청 임상도의 직경급을 참고하여 7㎝ 미만을 치수로 했고, 
7~17㎝를 소경목, 17~32㎝를 중경목, 32㎝ 이상을 경목

으로 구분했다. 

3) 난온대 상록활엽수종의 분포역 및 종자확산 특성 

TWINSPAN기법으로 그룹화된 식생유형별로 난온  상

록활엽수종의 해발고도 분포 경향을 분석했다. 또 307개의 

조사 데이터 중에 교목층에 상록활엽수종이 우점종인 조사

구 데이터만(204개)을 골라 식물군락 비율과 그 군락의 해

발고도 분포를 분석했다. 곰솔 등의 퇴행천이된 곳에서 조

사한 식물군락 데이터(49개, 교목성 상록활엽수종이 미출

현한 조사구 제외)를 골라, 이곳 하층에서 출현한 교목성 

상록활엽수종(구실잣밤나무·가시나무류·생달나무·후박나

무·감탕나무·육박나무)의 개체수와 출현빈도를 조사해 수

종별 종자산포형을 조사해 확산력을 파악했다. 

4) 난온대림의 훼손등급 평가기준 및 복원유형·기법 

Park and Oh(2002)와 Oh and Park(2003)의 방법에 따라 

난온  수종의 상관 우점정도(교목층 상 우점치) 및 출현 

종수를 기준으로 난온 림의 훼손등급 평가기준을 제시했

다. 이 연구에서는 완도, 진도, 홍도, 두륜산의 몇 곳에서 

조사한 군집구조 자료를 근거로 훼손등급을 제시해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안의 

폭넓은 지역을 조사 상지로 해서 천연기념물 등의 우수한 

상록활엽수림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조사한 다량(307개)
의 식물군집구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훼손등급 평가기준을 

제안하려고 했다. 이 데이터를 토 로 난온 수종의 교목층 

상 우점치 히스토그램(도수분포)을 그려 조사지별 분포 

경향을 알아봤다. 또 조사구별 난온  수종과 난온  상록

활엽수종, 교목성 상록활엽수종 개수로 히스토그램을 그려 

출현 종수의 경향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난온  

상록활엽수림 훼손등급 평가기준을 구분하여, 난온 림 복

원사업계획에 필요한 훼손등급별 복원유형 및 기법을 제안

했다.

Table 1. (continued) 
Administrative district Wando-gun Goheung-gun Gangjin-gun Yeosu-si
The survey sites Mira-ri Yesong-ri Geogeumdo Oenarodo 

Bongnaesan
Oenarodo 

Bongnae-myeon Kkamakseom Geumodo Geomundo
Plot number S152~166 S167~176 S177~188 S189~226 S227~246 S247~266 S267~279 S280~307
Altitude(m) 10~13 7~11 30~293 24~335 29~36 2~11 28~188 30~166
Aspect( °) 282 313 132 158 170 233 57 67
Slope( °) 5~17 2~35 10~25 10~35 5~26 3~18 18~35 5~30

Topography Coast Coast
Meddle slope, 
lower slope, 

coast

Meddle slope, 
lower slope, coast Coast Coast Meddle slope, 

lower slope
Meddle slope,

lower slope

Major plant communities† Cs, Mt Ii, Ns, Pt Ns, Pt, Qs Cja, Co, Cs, Pt, 
Qsa Cs Mt Cs, Pt Cs, Ns, Oi, Pt

Number of species 12~17 9~19 9~33 6~34 7~19 6~21 7~25 11~22

Canopy
Height(m) 16~20 10~18 15~25 13~30 12~14 9~13 18~27 12~34
Mean DBH(㎝) 69.4

(33.8~105.0)
42.1

(22.8~61.4)
21.44

(13.03~29.86)
30.68

(17.16~44.20)
41.4

(23.7~59.1)
28.9

(21.4~36.4)
32.09

(18.96~45.23)
26.97

(13.63~37.31)
Cover(%) 60~80 40~90 40~80 40~80 70~90 60~80 50~85 10~80

Understory
Height(m) 5~8 3~8 10~15 5~15 5~7 4~8 10~18 6~15
Mean DBH(㎝) 22.4

(2.2~42.6)
6.6

(1.5~11.7)
10.77

(3.25~18.29)
9.71

(1.60~17.82) 3.8~8.7 6.0
(4.1~7.9)

9.32
(1.83~16.81)

12.11
(2.99~21.23)

Cover(%) 20~60 20~70 10~80 20~90 20~60 20~70 40~70 40~90
Shrub Height(m) 1~1.5 0.8~1.3 1~1.9 0.6~2 1.1~1.8 1~1.8 1~1.9 1~1.9

Cover(%) 20~60 10~50 10~70 5~50 5~40 10~60 20~50 30~60
†Al: Actinodaphne lancifolia, Cja: Cryptomeria japonica, Co: Chamaecyparis obtusa, Cs: Castanopsis sieboldii, Cj: Cinnamomum 
japonicum, Ii: Ilex integra, Mt: Machilus thunbergii, Ns: Neolitsea sericea, Oi: Osmanthus insularis, Pt: Pinus thunbergii, Qa:
Quercus acuta, Qs: Quercus serrata, Qsa: Quercus salicina, Qv: Quercus variab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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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온  수종은 난온  기후  지역에서만 출현하는 상록

활엽수종와 낙엽활엽수종을 말하며, 상록활엽수종은 표

적으로 구실잣밤나무·붉가시나무·후박나무·참식나무·생달

나무 등이며, 낙엽활엽수종은 예덕나무·말오줌때나무·모감

주나무·멀구슬나무 등이다(Kim et al., 2010). 

결과 및 고찰

1.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에 의한 식생 유형화

307개의 식생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TWINSPAN기법으로 

군락을 그룹한 결과, 8개 식생유형으로 나뉘었다(Figure 2).
1단계(Level 1)에서 감탕나무(Ii)·구실잣밤나무(Cs)·후박

나무(Mt)·생달나무(Cj)를 식별종으로 갖는 그룹(왼쪽)과 때

죽나무(Sj)·청미래덩굴(Sc)·졸참나무(Qs)를 식별종으로 하

는 그룹(오른쪽)으로 구분됐다. 왼쪽 그룹은 2단계(Level 
2)에서 까마귀쪽나무(Lj)·송악(Hr)을 식별종으로 하는 그룹

과 구실잣밤나무(Cs)·마삭줄(Ta)을 식별종으로 하여 그룹

이 나눴고, 3단계(Level 3)에서 동백나무(Caj)·백화등(Tas)·
남오미자(Kj)·광나무(Lja)·멀꿀(Sh)을 식별종으로 하는 그

룹(군락Ⅰ)과 후박나무(Mt)·팽나무(Csi)를 식별종으로 하

는 그룹(군락Ⅱ)으로 구분됐다. 또 육박나무(Al)·후박나무

(Mt), 감탕나무(Ii), 다정큼나무(Ri)를 식별종으로 하는 그룹

(군락Ⅲ)과 동백나무(Caj)·남오미자(Kj)를 식별종으로 하

는 그룹(군락Ⅳ)으로 나눴다. 
1단계의 오른쪽 그룹은 2단계에서 곰솔(Pt)과 동백나무

(Caj)를 식별종으로 하여 구분됐고, 식별종이 곰솔인 그룹

은 다시 3단계에서 곰솔(Pt)과 참식나무(Ns)를 각각 식별종

으로 하여 두 그룹(군락Ⅴ·Ⅵ)이 나눴다. 동백나무를 식별

Level 1 Ii, Cs, Mt, Cj Sj, Sc, Qs

Level 2 Lj, Hr Cs, Ta Pt Caj

Level 3 Caj, Kj, Lja, 
Sh, Tas Mt, Csi Al, Mt, Ii, Ri Caj, Kj Pt Ns Lja Qsa, Sc Mm, Qs, Sj

Group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The survey sites Geomundo
(Yeosu)

Yesong-ri, 
Mira-ri, 

Maengseon-ri
(Wando)

Judo(Wando), 
Kkamakseom

(Gangjin)

Bongnae-myeon·Bon
-gnaesan(Goheung), 
Geumodo (Yeosu), 
Ssanggyesa(Jindo)

Yeogwisan· 
Hajodo(Jindo),  

Saengildo(Wando), 
Geogeumdo· 

Bongnaesan(Goheung)

 
Bongnaesan
(Goheung), 

Joyakdo
(Wando)

Yeogwisan· 
Ssanggyesa

(Jindo), Joyakdo
(Wando)

Ssanggyesa
(Jindo)

 No. of plots 30 37 57 66 61 15 23 16

 Canopy

Dominant 
species Cs, Ns, Oi Cs, Cj, Mt Al, Cs, Mt Cs Cs, Pt Cja, Co, 

Ns Cs, Qa, Qsa Qa, Qs, Sj

Height(m) 12∼34 12∼22 8∼14 15∼24 12∼15 20∼26 15∼16 20∼24
Cover(%) 40∼80 70∼90 60∼80 45∼80 40∼60 70∼80 60∼80 65∼75

Understory

Dominant 
species Cj, Lj, Lja Cs, Cj, Lj Ii, Lja Cj, Ej Lja Ct, Ej Ns Cj Cj

Height(m) 6∼15 5∼8 5∼8 10∼15 6∼10 12∼15 8∼10 15∼17
Cover(%) 40∼80 40∼70 20∼30 20∼70 50∼6 70∼80 60∼80 60∼70

Topography Lower slope Coast Coast Meddle slope, lower 
slope

Meddle slope, lower 
slope

Meddle 
slope, lower 

slope
Meddle slope Middle slope

Average altitude(m) 86.6
(10∼166)

10.5
(7∼25)

22.5
(2∼140)

71.9
(25∼215)

153.4
(23∼335)

166.9
(47∼219)

187.8
(37∼328)

246.2
(120∼365)

Plant community
Evergreen 

broad-leaved 
forest

Mt-Pt-Cj Cs-Mt Cs Pt Co-Ns Qa-Qsa Qs-Sj-Qa

Figure 2. The dendrogram of classification by TWINSPAN in the west and south coast island area. 
Al: Actinodaphne lancifolia, Caj: Camellia japonica, Cja: Cryptomeria japonica, Co: Chamaecyparis obtusa, Cs: Castanopsis sieboldii,
Csi: Celtis sinensis, Ct: Carpinus turczaninowii, Cj: Cinnamomum  japonicum, Ej: Eurya japonica, Hr: Hedera rhombea, Ii: Ilex 
integra, Kj: Kadsura japonica, Lj: Litsea japonica, Lja: Ligustrum japonicum, Mm: Meliosma myriantha, Mt: Machilus thunbergii,
Ns: Neolitsea sericea, Oi: Osmanthus insularis, Pt: Pinus thunbergii, Qa: Quercus acuta, Qs: Quercus serrata, Qsa: Quercus salicina,
Ri:Raphiolepis indica var.umbellata, Sc:Smilax china, Sh: Stauntonia hexaphylla, Sj: Styrax japonicus, Ta: Trachelospermum asiaticum,
Tas: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maj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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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하는 그룹은 광나무(Lja)·참가시나무(Qsa)·청미래

덩굴(Sc)을 식별종으로 하는 그룹(군락Ⅶ)과 때죽나무(Mm)·
졸참나무(Qs)·나도밤나무(Sj)를 식별종으로 하여 그룹(군
락Ⅷ)으로 최종 군락이 분리됐다. 

TWINSPAN기법의 식별종은 식물군락의 입지환경 요인

을 간접적으로 변한다(Sasaki et al., 2020). 1단계의 왼쪽 

그룹은 식별종이 표적인 상록활엽수종(감탕나무·구실잣

밤나무·후박나무·생달나무)이고, 이 그룹에 들어간 조사지

는 천연기념물, 국립공원의 상록활엽수림이 우수하게 보존

된 여수 거문도, 완도 예송리·미라리·맹선리·주도, 진도 쌍

계사 등이었다. 반면 1단계의 오른쪽 그룹의 식별종은 난온

 지역에 퇴행식생에서 자주 출현하는 수종(청미래덩굴)
과 난온  지역의 고지 에 흔히 나오는 수종(졸참나무·때
죽나무)이라서 부분 진도 여귀산, 고흥 봉래산, 완도 조약

도 등의 퇴행식생이라고 추정된다.
군락Ⅰ·Ⅱ는 2단계에서 까마귀쪽나무와 송악을 식별종

으로 하여 군락Ⅲ·Ⅳ와 나눴다. 까마귀쪽나무는 난온  지

역의 바닷가나 산기슭에 주로 자라고 내음성이 강해 아교목

층에 주로 생육하며, 송악은 습도가 다소 높은 지역의 하층

에 자라는 수종이다(Kim et al., 2010). 이런 식별종의 생육 

특성을 미뤄 볼 때 군락Ⅰ·Ⅱ은 사면하부 또는 해안가에 

난온 림이 상당히 발달한 식생유형이라고 판단된다. 군락

Ⅰ에는 여수 거문도의 조사구가 부분 들어갔고, 이곳은 

해발 86.6m(10∼166m)의 사면하부에 교목층 우점종은 참

식나무·구실잣밤나무·박달목서 등이었다. 군락Ⅱ의 식별종

은 후박나무·팽나무인데 이 수종은 내염성이 강해 해안가의 

표적인 수종이다(Kim et al., 2010). 이 군락에는 식생 

발달이 우수한 천연기념물인 완도 예송리·미라리·맹선리가 

포함됐고, 평균 해발고 10m(7∼25m)로 가장 낮은 해안가

였다. 2단계에서 구실잣밤나무와 마삭줄을 식별종으로 하

여 군락Ⅲ·Ⅳ가 떨어져나왔다. 구실잣밤나무는 해안가의 

극상림(Park et al., 2018)이나 사면부·능선부의 척박지에 

흔히 출현하는 수종(Oh and Kim, 1996)이라서 이 군락들은 

군락Ⅰ·Ⅱ보다 해발고가 약간 높거나 극상단계의 난온 림

이라고 추정된다. 3단계 군락Ⅲ의 식별종을 보면, 육박나

무·후박나무·감탕나무·다정큼나무로서 난온  지역의 조풍

이 강한 해안가나 양지바른 곳에 난온 림 식생이 발달한 

표적으로 출현하는 수종(Oh and Kim, 1996; Park et al., 
2018)이었다. 이 군락에 들어간 조사구는 완도 주도와 강진 

까막섬의 천연기념물이며, 이곳의 식생은 저지 (해발 

22.5m)에 있는 극상단계의 난온 림이었다. 군락Ⅳ는 고흥 

봉래면(천연기념물)과 봉래산, 여수 금오도, 진도 쌍계사 지

역에서 출현한 구실잣밤나무군락지로 평균 해발고가 71.9m
로 약간 높은 편이었다.

한편 앞서 1단계의 오른쪽 그룹(군락Ⅴ∼Ⅷ)은 식별종으

로 미뤄보아 이 군락들은 난온  지역의 퇴행식생이라고 

추정된다. 실제 군락Ⅴ는 난온 림이 훼손된 곳에 환경 적

응력이 뛰어난 퇴행식생에 우점하는 곰솔이 식별종이었고, 
조사지는 진도 여귀산·하조도, 완도 생일도, 고흥 거금도·봉
래산으로 곰솔이 우점하는 곳이었다. 이 군락에 속한 조사

지는 해발고는 23∼335m(평균 153.4m)로 그 범위가 가장 

넓었다. 군락Ⅵ(평균 해발고 166.9m)은 참식나무를 식별종

으로 하며, 조사지는 고흥 봉래산, 완도 조약도 등으로 편백 

조림지와 참식나무군락이었다. 참식나무는 비교적 내한성

이 강하고(Oh and Jee, 1995) 조류 피식에 의해 종자 산포력

이 뛰어난 종으로 알려져 있다(Hattori, 1992; 1993; Park 
et al., 2018). 이 군락들의 아교목층에는 참식나무가 우점했

고 해발고는 47∼219m(평균 166.9m)로 그 범위가 넓은 편

이었다. 군락Ⅶ·Ⅷ의 식별종은 동백나무인데 이 수종은 한

반도 남부와 일본 규슈 등에 가장 넓게 분포하고(Hattori 
and Minamiyama, 2005) 내한성과 내음성이 강해 생태적 

지위가 넓다(Kim et al., 2010). 따라서 군락Ⅶ·Ⅷ은 해발고 

등 내성의 범위가 넓은 군락으로 추정된다. 군락Ⅶ의 식별

종은 광나무·참가시나무·청미래덩굴인데 광나무와 참가시

나무는 내한성이 강한 종이고 청미래덩굴은 주연부나 숲틈

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흔히 출현하는 종이다. 실제 이 

군락은 해발고가 평균 187.8m(37∼328m)로 진도 여귀산·
쌍계사, 완도 조약도의 낙엽활엽수림과 곰솔림이 넓게 분포

하는 가운데 일부 파편화로 남아있는 붉가시나무·참가시나

무·구실잣밤나무군락의 조사구에 여기에 속했다. 마지막 군

락Ⅷ의 식별종인 때죽나무·졸참나무·나도밤나무는 온 림

의 표적인 수종(Kim et al., 2010)이며, 이 조사지는 해발

고(평균 246.2m)가 가장 높은 곳에 나타났다. 이 군락의 

조사지는 진도 쌍계사로 천연기념물 지역보다 높은 곳의 

졸참나무·때죽나무군락이거나 그 외곽경계의 붉가시나무

가 우점하는 곳이었다. 

2. 식생유형별 식물군집구조

군락Ⅰ(상록활엽수림)은 여수 거문도의 평균 해발 86.6m 
(10∼166m)의 사면하부에 나타난 식물군락이었다. 교목층

에 참식나무(IP 30.55%)와 구실잣밤나무(IP 13.25%), 박달

목서(IP 8.18%)의 상 우점치가 높았고, 아교목층에는 동

백나무(IP 47.71%)가 가장 우점했다(Table 2). 교목층의 우

점종인 참식나무·구실잣밤나무·박달목서가 경목(D8∼
D12)뿐만 아니라 다른 흉고직경급에서 골고루 분포했다. 
특히 교목성 참식나무와 구실잣밤나무의 치수(관목)가 하

층식생에 출현빈도가 높았는데 이 종은 상록활엽수림의 광

량이 적은 곳에서 발아, 생장 등 환경 적응력이 강해 보인다. 
거문도의 퇴행식생에는 과거 녹화용으로 심었던 사방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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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portance percentage(IP) and diameter at breast height(DBH) distribution of major woody species for each 
community in the west and south coast island area

Com. Layer
 Species

IP(%) DBH(number of individuals)‡

C† U Shrub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Ⅰ

Neolitsea sericea 30.55 5.11 3,360 - 11 15 23 22 14 4 3 2 - - 1
Castanopsis sieboldii 13.25 1.07 440 - 4 1 1 - - 3 1 2 1 1 3
Osmanthus insularis 8.18 0.05 40 - 1 1 1 1 - 3 2 1 1 1 -
Alnus firma 7.78 - - - - - 4 5 1 1 3 - - - -
Pinus thunbergii 6.05 - - - - - 1 1 2 2 2 - 1 - -
Litsea japonica 3.69 11.23 508 11 81 38 13 5 1 1 - - - - -
Camellia japonica 2.58 47.71 676 3 372 175 48 9 2 - 2 - - - -
Ligustrum japonicum 1.63 17.38 168 - 108 80 21 4 1 - - - - - -

Ⅱ

Machilus thunbergii 46.4 3.33 160 - 12 8 5 1 2 3 5 1 2 6 36
Pinus thunbergii 14.92 0.00 - - - 1 3 3 1 4 4 2 4 1 6
Cinnamomum japonicum 13.5 9.43 7,048 2 46 15 15 5 4 2 7 2 2 4 2
Castanopsis cuspidata 5.68 27.70 8 - 4 4 - - 1 - 1 1 1 - 6
Castanopsis sieboldii 5.16 1.71 52 - 14 1 1 1 - - - - - 2 5
Neolitsea sericea 1.28 1.19 720 1 8 1 - 1 1 1 - 1 - - -
Litsea japonica - 32.10 632 6 143 45 34 18 6 5 - 1 - - -

Ⅲ

Castanopsis sieboldii 42.9 6.71 2,080 - 29 12 15 9 18 21 20 6 13 7 30
Machilus thunbergii 31.6 5.36 912 1 19 10 17 25 33 23 22 18 2 2 5
Actinodaphne lancifolia 7.82 4.80 1,172 1 20 13 8 4 4 6 6 2 4 2 -
Ilex integra 7.27 37.09 380 2 87 73 44 22 9 4 5 3 1 1 1
Pinus thunbergii 6.09 - - - - - 2 8 7 3 2 3 1 - 1
Ligustrum japonicum - 18.02 1,232 2 166 30 - - - - - - - - -
Eurya japonica - 8.41 104 4 70 17 1 - - - - - - - -

Ⅳ

Castanopsis sieboldii 81.0 5.28 8,176 4 47 26 50 80 51 44 44 45 19 16 37
Pinus thunbergii 3.25 0.08 - - - 1 1 5 4 2 1 2 3 - -
Quercus salicina 2.30 0.74 84 - 5 6 2 3 3 2 2 - - 1 -
Quercus myrsinaefolia 2.10 0.35 - - - 1 2 1 1 2 2 3 1 - -
Machilus thunbergii 0.87 2.41 548 - 29 7 7 3 - - - - - - -
Camellia japonica - 48.44 1,800 16 453 190 45 10 2 1 - - - - -
Ligustrum japonicum - 9.22 304 12 164 18 4 - - - - - - - -

Ⅴ

Pinus thunbergii 45.8 0.08 - - 1 26 43 46 32 28 16 12 6 3 -
Castanopsis sieboldii 11.1 3.70 464 10 60 11 11 11 12 5 5 1 1 - 3
Carpinus turczaninowii 5.48 11.38 28 - 106 94 33 9 5 2 2 - - - -
Quercus acuta 3.02 1.29 80 - 18 13 7 - 4 - 2 1 - - -
Machilus thunbergii 2.78 4.31 272 - 22 47 11 2 1 1 - 2 1 - 1
Eurya japonica - 21.64 240 11 290 168 34 7 - - - - - - -
Ligustrum japonicum - 7.34 580 14 168 48 2 - - - - - - - -

Ⅵ

Chamaecyparis obtusa 26.0 0.00 4 - - - - - - - 1 - - - 3
Neolitsea sericea 21.7 51.2 3,308 30 174 5 2 7 5 6 5 2 2 - -
Cryptomeria japonica 10.3 0.54 4 - - 1 - - - - 1 - - - 3
Celtis sinensis 6.42 4.66 16 - 5 5 - 7 1 1 - - - - -
Quercus serrata 5.98 0.76 4 - 2 3 2 3 - - - 1 - - -
Pinus thunbergii 4.07 - - - - - - 1 - 1 1 1 - - -
Styrax japonicus 2.97 1.60 20 - - - 1 2 2 - - - - - -

Ⅶ

Quercus acuta 31.6 7.71 212 - 24 43 28 25 8 8 2 1 1 - 3
Quercus salicina 29.4 3.96 456 - 4 6 10 6 12 8 12 8 7 - 1
Castanopsis sieboldii 12.16 1.22 600 1 4 1 3 1 3 - 2 3 1 - 5
Neolitsea sericea 8.11 1.10 1,256 - 3 3 8 9 6 3 - - - - -
Pinus thunbergii 3.23 0.00 - - - - - 2 3 2 - 1 - - -
Camellia japonica - 53.70 1,196 17 356 75 9 7 2 - - - - - -
Ligustrum japonicum - 9.54 112 1 71 16 3 - - - - - - - -

Ⅷ

Quercus serrata 18.36 0.30 - - - 3 5 5 5 2 2 - - - -
Styrax japonicus 17.84 2.45 4 - 9 7 9 4 7 - 1 - - - -
Quercus acuta 14.2 0.34 16 - 1 1 1 - - - 1 1 - 1 2
Platycarya strobilacea 8.01 0.54 - - - 2 4 1 3 - - 1 - - -
Carpinus turczaninowii 7.96 3.51 - - 13 15 6 - 2 - - - - - -
Meliosma oldhamii 5.43 0.50 - - 1 2 1 3 1 - 1 - - - -
Camellia japonica - 76.65 1,728 5 423 109 30 8 2 - 1 - - - -

† C: Importance percentage in canopy layer, U: Importance percentage in understory layer
‡ D1 < 2(㎝), 2 ≤ D2 < 7, 7 ≤ D3 < 12, 12 ≤ D4 < 17, 17 ≤ D5 < 22, 22 ≤ D6 < 27, 27 ≤ D7 < 32, 32 ≤ D8 < 37, 37 ≤ D9 <

42, 42≤ D10 < 47, 47 ≤ D11 < 52, 52≥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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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78%)와 곰솔(IP 6.05%)이 교목층에 출현했지만, 아교

목층과 치수(관목)·소경목급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점점 쇠

퇴할 것이다.
군락Ⅱ(후박-곰솔-생달나무군락)는 식생 발달이 우수한 

천연기념물인 완도 예송리·미라리·맹선리에서 출현한 군락

이며, 평균 해발고 10m(7∼25m)로 가장 낮은 해안가였다. 
교목층에는 후박나무(IP 46.40%)가 가장 우점했고 다음으

로 곰솔(IP 14.92%)과 생달나무(IP 13.50%), 잣밤나무류

(IP 10.84%) 등이었다. 여기서 곰솔의 상 우점치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완도 예송리의 상록활엽수림에는 곰솔과 

혼효된 식생구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교목층은 까마귀쪽

나무(IP 32.10%)와 모밀잣밤나무(IP 27.70%), 생달나무(IP 
9.43%)의 세력이 컸다. 흉고직경급 분포를 보면 후박나무

의 경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쟁관계에 있는 곰솔·모
밀잣밤나무·구실잣밤나무도 비슷한 흉고직경급을 보였다. 
특히 생달나무의 분포는 모든 흉고직경급에서 골고루 분포

했고 치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했다. 참식나무와 함께 

생달나무는 하층에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종으로 보인다.
군락Ⅲ(구실잣밤나무-후박나무군락)에는 완도 주도와 

강진 까막섬의 천연기념물이 들어갔는데 이곳은 저지 (해
발 22.5m) 극상단계의 난온 림(Oh and Kim, 1996)으로 

알려져 있다. 난온  표 수종인 구실잣밤나무(IP 42.90%)
와 후박나무(IP 31.60%)·육박나무(IP 7.82%)·감탕나무(IP 
7.27%) 등이 교목층에 우점했다. 아교목층에는 상 적으로 

수고가 낮은 감탕나무(IP 37.09%)가 가장 우점했고 다음으

로 광나무(IP 18.02%)·구실잣밤나무(IP 6.71%)·후박나무

(IP 5.36%) 순이었다. 흉고직경급에서도 구실잣밤나무 

경목이 많았고, 후박나무·육박나무·감탕나무의 경목과 

중경목이 고르게 출현했다. 또 치수와 소경목에서도 이 수

종의 개체수가 많아서 이 군락은 극상단계의 안정적인 식생

구조라고 판단된다.
군락Ⅳ(구실잣밤나무군락)는 고흥 봉래산·봉래면, 여수 

금오도, 진도 쌍계사 지역에 출현한 군락으로 평균 해발고

가 71.9m로 약간 높은 편이었다. 교목층에는 구실잣밤나무

(IP 81.0%)가 가장 우점했고, 곰솔(IP 3.25%)·참가시나무

(IP 2.30%)·가시나무(IP 2.10%)가 함께 출현했다. 구실잣

밤나무는 경목 등의 모든 흉고직경급에서 출현했고, 경쟁

수종이 없어 안정적인 식생구조를 보였다. 
군락Ⅴ(곰솔군락)는 진도 여귀산·하조도, 완도 생일도, 

고흥 거금도·봉래산에 조사됐는데 해발고는 23∼335m(평
균 153.4m)로 그 범위가 가장 넓었다. 곰솔(IP 45.8%)이 

가장 우점하는 가운데 구실잣밤나무(IP 11.1%)·붉가시나무

(IP 3.02%)·후박나무(IP 2.78%) 등이 출현했다. 퇴행식생 

하층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사스레피나무(IP 21.64%)와, 능
선부 양지바르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 자주 출현하는 

소사나무(IP 11.38%)가 우점했다. 교목층 우점종인 곰솔은 

소·중· 경목의 흉고직경급에 분포했지만, 치수와 소경목

에서 난온  교목성 구실잣밤나무·후박나무·붉가시나무의 

개체수가 많이 나타나, 이 군락은 향후 난온  상록활엽수

림으로 식생천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락Ⅵ(편백-참식나무군락)의 조사지는 고흥 봉래산, 완

도 조약도 등의 편백 조림지와 참식나무군락에서 조사됐고, 
평균 해발고는 166.9m로 앞서 언급한 군락보다 높았다. 교
목층에 편백(IP 26.0%)와 참식나무(IP 21.7%), 삼나무(IP 
10.3%)가 출현했고, 아교목층에선 참식나무가 우점했다. 
인공조림지의 특성상 경목(D12)인 편백과 삼나무가 나타

났고, 참식나무는 경목의 일부 구간(D11, 12)을 제외하고 

골고루 출현했다. 이런 식생구조에는 향후 참식나무군락으

로의 식생천이가 예상된다. 참식나무는 피식에 의한 종자산

포 능력이 뛰어나고 하층 적응력이 우수하여, 조림지나 난온

림 훼손지의 하층에 가장 빨리 우점하는 종으로 보인다. 
군락Ⅶ(붉가시나무-참가시나무군락)은 진도 여귀산·쌍

계사, 완도 조약도의 평균 해발고 187.8m 사면부에 낙엽활

엽수림과 곰솔림이 넓게 분포하는 곳에서 조사됐다. 교목층

에 붉가시나무(IP 31.6%)와 참가시나무(IP 29.4%), 구실잣

밤나무(IP 12.16%)가 우점했다. 아교목층에는 생태적 지위

가 넓은 동백나무(IP 53.7%)의 세력이 가장 컸다. 흉고직경

급 분포에는 붉가시나무와 참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가 개

체수는 다르지만 비슷한 흉고직경급을 보였다. 이것보다 흉

고직경급이 작지만, 참식나무는 치수와 소경목급에서 개체

수가 많았다. 교목성 가시나무류와 구실잣밤나무, 참식나무

는 서로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향후 식생 변화가 예상

된다. 일본, 중국 등의 문헌(Kamijo et al., 2002; Tang, 
2010; Park et al., 2018)에서는 참식나무 등의 후박나무림

→가시나무류림→구실잣밤나무림으로 천이가 진행될 거라 

주장했다. 상록활엽수림의 광량이 적은 하층에서 이 수종 

간의 경쟁 관계는 차광실험을 통해 수종별 생리·생태적 반

응을 살펴보면 이해력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 군락Ⅷ(졸참나무-때죽나무-붉가시나무군락)은 조

사지 중에 해발고(평균 246.2m)가 가장 높은 진도 쌍계사 

일 에 출현한 군락이다. 교목층에 졸참나무(IP 18.36%)와 

때죽나무(IP 17.84%), 붉가시나무(IP 14.20%) 등의 세력이 

강했고, 아교목층에는 동백나무(IP 76.65%)가 가장 우점했

다. 졸참나무는 중경목과 소경목급이 주로 분포했고, 경쟁

관계에 있는 붉가시나무는 모든 흉고직경급에서 골고루 출

현했다. 동백나무는 치수와 소·중경급에 개체수가 많아서 

관목층과 아교목층의 우점종이었다. 이와 같은 식생구조에

선 하층에 입사하는 광량이 절 적으로 적어 낙엽수종의 

종자발아가 저해되고, 음수성 상록활엽수종이 더 유리해져 

붉가시나무군락으로 천이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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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온대 상록활엽수종의 분포역 및 종자산포 특성

8개 군락별 상록활엽수종의 해발고도 분포 경향을 살펴

보면, 군락Ⅰ은 해발 86.6m의 사면하부에 위치했고 우점한 

난온  상록활엽수종은 참식나무(Ns)와 구실잣밤나무(Cs)
였다(Figure 3). 군락Ⅱ·Ⅲ은 해발 10.5∼22.5m 이하의 저

지  해안가에 출현했고, 후박나무(Mt)·생달나무(Cj)·참식

나무(Ns)·구실잣밤나무(Cs) 등이 우점했다. 군락 Ⅳ·Ⅴ는 

해발 71.9∼153.4m 사이의 사면 하부·중부에 분포한 군락

으로서 구실잣밤나무(Cs)가 우점하는 군락이었다. 군락Ⅵ

은 해발고 166.9m의 사면 하부·중부에 참식나무(Ns)가 우

점했고, 마지막 군락 Ⅶ·Ⅷ은 해발 246.2m의 사면중부에 

붉가시나무(Qa)·참가시나무(Qs)가 우점했다. 종합하면, 후
박나무·생달나무·참식나무 등이 우점한 상록활엽수림은 주

로 해안가 저지 에 주로 출현하고, 구실잣밤나무림은 이 

군락보다 더 높은 내륙지역에 분포했다. 이 두 군락보다 더 

높은 곳에는 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등의 가시나무류군락

이 출현했다. 
Hattori(1992; 1993)는 난온  상록활엽수림의 우점종을 

중심으로 잣밤나무류림·가시나무류림·후박나무림으로 식

생 분포패턴을 유형화했다.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후박나무

를 중심으로 한 생달나무·참식나무·육박나무·감탕나무·먼나

무 등은 조류 피식에 의한 산포형(Zoochory)이라서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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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이 잘되고, 내염성이 강한 등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여 

후박나무림 유형이라고 Hattori(1993)는 정의했다. 이 유형

에 속한 수종 중에 참식나무는 다른 수종보다 가장 저온역(최
한월 평균기온 1.3~5.3℃)에 분포했는데(Hattori, 1993) 본 

연구에서도 구실잣밤나무 우점군락과 가시나무류군락 사이

의 해발고가 높은 곳의 하층에 우점했다. 상 적으로 조풍에 

약하지만, 내한성이 강한 잣밤나무류림 유형은 2℃ 이상의 

약간 내륙부에 출현하며, 내한성이 가장 강한 가시나무류림 

유형은 0(또는 –1)~2℃ 이하의 내륙역에 분포한다고 결론내

렸다(Hattori, 1992; Hattori et al., 2008). 3가지 유형은 해안

선에서 내륙으로의 거리와 기온에 따라 분포역이 나눠지는데

(Hattori, 1992; Hattori et al., 2008; Park et al., 2018), 서남해

안 도서지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여줬다. 최근 Sung et al.(2021)은 딥러

닝(deeplearning) 알고리즘을 써서 위성영상의 식생유형을 

분류했다. 이 결과에서 전남지역의 난온  상록활엽수 생육 

범위는 최한월 평균기온이 0.8°C인 지역까지 출현했으며, 
부분 생육지는 1.7°C 이상인 지역이었다. 또 상록활엽수림

이 분포하는 평균 해발고는 172.6±107.75m (최소 0m, 최  

568m)로 본 연구 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Park et al. 
(2018)은 상록활엽수림 분포패턴 3가지 유형을 Oh and Choi 
(1993), Oh and Kim(1996), Kim(1991), Choi(2013) 등의 

상록활엽수종별 입지환경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307개의 조사구 중 교목층에 상록활엽수종이 우점한 조

사구는 204개(66.4%)이었다. 이 조사구의 우점종 비율을 

살펴보니 구실잣밤나무가 49%로 가장 높았고, 후박나무

(22%), 가시나무류(붉가시나무·참가시나무; 14%), 참식나

무(8%) 순이었다(Table 3a). 전남 도서지역의 난온  상록

활엽수림은 파편화되어 있지만, 패치 형태로 자주 출현하는 

상록활엽수군락은 구실잣밤나무림, 후박나무림, 가시나무

류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Song and Da(2016), Park et 
al.(2018)이 동아시아의 난온  기후  보편적 우점군락은 

잣밤나무류림, 가시나무류림, 후박나무림 유형이라고 고찰

했는데 이런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수종의 우점

식물군락은 Tang(2010), Hattori et al.(2012), Park et 
al.(2018)이 논의했던 것처럼 이곳의 잠재자연식생이거나 

천이후기종일 것이다. 
이 군락의 해발고 분포를 보면, 가시나무류군락이 해발 

190m, 참식나무군락이 140m, 생달나무군락이 74m로 다른 

수종보다 해발고가 높았고 그 분포범위가 넓었다(Table 4b). 
Figure 3의 TWINSPAN기법으로 분리된 유형별 해발고도

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 Hattori(1992), Kamijo and 
Okutomi(1993), Hattori et al.(2008), Park et al.(2018)이 

논의한 난온  산림유형 패턴과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였고, 
후박나무림 유형에 속한 참식나무군락과 생달나무군락은 

폭넓은 해발고 분포역을 보였다. 참식나무림 분포역은 최한

월평균 기온 1.3~5.3℃로 가장 저온역에 분포하고, 생달나

무림(1.0∼11.0℃)과 후박나무림(0.9∼11.0℃)은 거의 비

슷한 온도역을 가졌다고 Hattori(1992)는 보고했다. 참식나

무가 저온역(전남 불갑산 참식나무군락의 자생북한지, 최한

월평균기온 1.6℃; Oh and Jee, 1995)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조류 피식에 의한 종자산포 확산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후박나무림보다 생달

나무림의 해발 분포역이 높아서 저온역에 분포하여, Hattori 
(1992)의 결과와 상의했다. 이 결과에 해선 분포 온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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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등의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곰솔 등의 퇴행식생에서만 출현한 난온  교목성 상록활

엽수종의 개체수와 출현빈도를 분석했다. 관목층에 출현한 

참식나무는 ha당 개체수(치수) 1,363개, 생달나무는 617개
였다(Table 5a). 출현빈도를 보면 참식나무·생달나무·후박

나무는 높은 반면 잣밤나무류·가시나무류는 다음으로 낮고 

감탕나무, 육박나무가 가장 낮았다(Table 5b). 참식나무와 

생달나무는 앞서 언급했듯이 분포역이 넓고 조류 피식산포

형(Zoochory)이라서 중력산포형(Barochory)인 잣밤나무

류·가시나무류보다 곰솔 등의 퇴행식생에 침투력이 약할 것

이다. 감탕나무·육박나무는 같은 피식산포형인데 참식나

무·생달나무보다 관목층 개체수와 출현빈도가 낮았는데 이 

수종의 성목이 현저하게 적어 조류에 의한 피식 기회가 확

률상 낮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난온  상록활엽수림의 분포패턴과 종자산포 

특성을 복원계획 및 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난온 림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앞서 논의한 분포패턴을 상지의 

입지환경별 복원목표 식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중장기 복

원사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선 가시나무류와 구실잣밤나무

림의 분포적합지(내륙 사면 중부·상부)에 등고선을 따라 

상(strip)으로 식생 를 조성하여, 이 종자들의 중력산포를 

통한 난온 림으로의 천연갱신을 유도한다. 또 후박나무림 

유형에 속한 수종들(후박나무·참식나무·생달나무·감탕나무 

등)을 중심으로 한 상록활엽수림을 저지 에 조성하여, 조
류 피식에 의해 종자산포를 촉진한다. 이것과 함께 곰솔 등

의 퇴행식생에 이 종자들의 종자 유입과 발아, 생장을 촉진

하기 위해 입목밀도(솎아베기)를 조절해 숲틈을 만들어야 

한다(Park and Oh, 2002; Oh and Park, 2003). 특히 물리적 

거리로 종자산포가 어려운 먼 도서지역은 가시나무류와 구

실잣밤나무 위주로 복원사업 추진이 종다양성 증진에 유리

할 것이다. 

4. 난온대림의 훼손등급 및 복원유형·기법

조사지별 난온  수종의 교목층 상 우점치를 히스토그

램으로 그려 그 분포를 살펴보니 교목층에 100%의 경우와 

0%의 경우가 극단적으로 나눴다(Figure 6). 100%의 경우

는 부분 극상단계라고 알려진 완도 주도 등의 천연기념물 

지역이며, 0%의 경우 부분 진도 여귀산·쌍계사, 완도 조

약도에 출현한 곰솔, 낙엽성 참나무류 등의 퇴행식생이었

다. 그 사이는 상록활엽수림과 퇴행식생 사이의 외곽지역이

거나 퇴행식생에 난온  수종이 침투하여 곰솔 등과 상록활

엽수가 섞여 있는 천이초기 또는 발달단계의 식생일 것이

다. 즉, 난온  식생천이 단계상 100%의 경우는 성숙 또는 

극상단계며, 10∼90%는 천이초기 또는 발달단계, 0%는 퇴

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지별 난온  수종(Figure 7a), 상록활엽수종(Figure 

7b), 교목성 상록활엽수종(Figure 7c)의 개수를 히스토그램

으로 그려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앞선 교목층 상 우점치 

히스토그램과 달리, 3개의 히스토그램 모두 정규분포의 형

태를 보여줬다. 이는 성숙/극상 단계뿐만 아니라 천이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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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stograms of importance percentage(IP) in canopy layer of warm
temperate species.



서남해안 도서지역의 난온대 식생유형화 및 훼손등급 591

또는 발달, 퇴행단계의 식생에도 난온 수종이 분포(또는 

침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식생 상관을 우점 가능한 상록활

엽수종은 평균 4.05개였는데 이는 복원사업 시에 도입종 개

수나 훼손등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토 로 교목층 상록활엽수의 상 우점치와 교

목성 상록활엽수 종수의 기준으로 훼손등급을 Table 3과 

같이 구분했고, 이에 한 복원유형 및 기법을 제안했다. 
극상/성숙단계는 상록활엽수종의 상 우점치가 90% 이상

으로 이곳은 훼손등급은 0, Ⅰ이며, 특별한 복원기법을 적

용하지 않고 보존 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상 우점치 

50∼90%인 경우에는 발달단계로 교목층 상록활엽수와 침

엽활엽수·낙엽활엽수가 교목층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구조

로 훼손등급은 Ⅱ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복원유형은 유도

형으로 경쟁 수종을 모두 제거하여 상록활엽수의 세력(우점

도)을 확장한다. 상 우점치 0∼50%, 교목성 상록활엽수종 

4종 이상이면 훼손등급은 Ⅲ이며, 경쟁 수종을 일부 제거하

여 상록활엽수의 생장을 촉진하여 향후 세력 확장을 유도한

다. 교목성 상록활엽수종이 4종 이하의 경우에는 훼손등급

은 Ⅳ이며, 복원유형은 개량형으로 교목층의 경쟁 수종을 

일부 솎아베고, 하층의 일부 관목을 제거한 후에 교목성 상

록활엽수종을 수하식재(under planting, 樹下植栽)하여 향

후 교목층으로 상록활엽수의 생장을 촉진하여 식생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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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istograms of the warm temperate species (a), the evergreen broad-leaf species (b) and the arboreal evergreen
broad-leaf species (c). 

Successional 
stages

Evaluation factor

Degraded 
levels

Restoration 
type Restoration techniques

Importance 
Percentage(%) in 

canopy layer of warm 
temperate species

No. of arboreal 
evergreen broadleaf 
species (per 100㎡)

Climax stage - - 0 Preservation Preserve
Matured stage Over 90 - Ⅰ* Preservation Protect and monitor
Developmental 

stage 50∼90 - Ⅱ Inducement Remove all but warm temperate 
tree species in the canopy layer.

Pioneer stage 0∼50
Over 4 Ⅲ Inducement

Remove the tree species from the 
canopy layer to promote the 
growth of warm temperate tree 
species.

Less than 4 Ⅳ Improvement Remove shrubs and plant arboreal 
warm temperate tree species.

Regression stage (Grassland, 
forest fire, etc.) - Ⅴ Creation

Ecological planting (mixing of 
various warm-temperature tree 
species with high density)

Table 3. Degraded levels of evaluation standards and restoration techniques in the southwest coast island area

*This includes edaphic climax forests in the temperate climate and cultural traditional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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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도모한다. 마지막 초지, 산불지, 묵밭 등 수림이 발달하

지 않는 곳은 훼손등급 Ⅴ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난온  

수종을 고밀도(1주/㎡)로 혼식하여 조기에 숲 조성을 꾀하

는 생태학적 식재기법을 적용한다.
이처럼 난온 림 훼손등급에 따라 복원유형 및 기법을 

제안하는 데에는 2020년부터 산림청 예산지원을 받아 전라

남도가 신안·영광·함평·무안 등의 도서지역에서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때문이다(여수 

MBC, https://ysmbc.co.kr/article/wDIrdKu10BSl). 지금까

지 전남 시군 지자체에서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의 특용

수 조림사업을 상당히 추진했으나 상록활엽수 조림에 실패

한 사례가 많았다. 이는 상록활엽수종의 생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관행의 획일적인 조림 방법과 사후관리 

미흡 때문이었다(Song et al., 2016). 현지 실태조사에 기초

한 난온 림 훼손등급 평가기준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면밀한 복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복원사업이 실

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초지, 산불지, 묵밭 등 

도서지역의 산림 훼손지만이 복원사업 상지가 아니라 퇴

행천이된 식생유형을 원식생으로 되돌리는 행위 또한 복원

사업 유형 중 하나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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